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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술자구술자구술자구술자 이길상:

2. 면담자면담자면담자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촬영자촬영자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구술일자구술일자구술일자 년 월 일: 2011 12 9

5. 구술장소구술장소구술장소구술장소 부산 해운대구 구술자 자택:

6. 구술분량구술분량구술분량구술분량 분 초 일부 공개: 07 27 /

7.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고교 체육선생님이 기억하는 제자 노무현

구술자 부산상고는 처음에는 통영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 년후에 부산상: , (2)

고 와서 부산상고에서 십삼 년 근무하다가 다른 학교로 전출하게 됐(13)

어요 그래서 부산상고 다시 또 부산상고로 와가지고 그때 이제 노 대. ,

통령 재학시절에 학창시절에 같이 부산상고에서 노 대통령이 부산상고,

오십삼 회일 겁니다 아마 그때 인상이 키가 자그마하니 눈이 동(53) , . ( )

글동글하니 시골에서 와 노니 본인도 얘기가 뭐 지나간 여담이지만도,

청와대에 선생들을 초청1)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들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모두 아무 소리도 안하니까 제일로 먼저 대통령이 바로 내가‘

시골에서 처음 부산상고에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이길상 선생이 겁이 나서 한 삼 개월간은 그 가까이 못가고 돌아다녔(3)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작고했습니다만은 김도’ . ,

영 선생님 얘기가 그럼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도 이길상 선생이 그렇‘

게 무섭습니까 겁이 납니까 이래서 모두 와 웃고 말았어요? ?’ , .

면담자 그럼 선생님께서는 체육을 당시에 담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체육시:

간에는 주로 어떤 걸 가르쳤나요?

구술자 저희 마 물론 체육시간에는 얘기할라면은 기초체력 양성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은도 대학을 못가고 바로 직장을 나가니까 직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주로 구기 이거를 마 준비운동을 마치고 나면 구기에 대해서 아 아(

이 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랬어요) .

면담자 대통령님께서 체육 수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편이었나요: ?

1) 년 월 일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제 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초중고 시절 은사를 초청하여 청와대2003 5 8 31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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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 예 농구에는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참가하고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우. . ,

리가 생각할 적에는 주로 마 이래 선생들이 특활 특별활동 로 배정해가지( )

고 수업을 할 적에도 키 크고 이런 아 아이 들은 배구를 시키고 농구 같( )

은 거 이런 거는 주로 점프력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리로 특활로 배정

해가지고 시키고 농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뭐 공이 흔하고 이래.

하지 않으니까 시골에서 클 때는 주로 구기란 것은 안했고요 안 시켰고.

이래한데 왜 체육을 했나하면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초등 그때는 국민학,

교라 머 일제시대 그랬지만 국민학교라 했는데 그런 시설이 학교에 없었

고 또 시골학교 같은 데 그런 데는 축구공 정도지 배구공이나 농구공 이

런 것은 탁구공 이런 것은 흔하질 안 해놓으니까 고등학교 들어오면은 다

양한 방법의 아이들로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그래서 자연히 흥미를 가지

게 되는 거지.

면담자 그 학창시절 생각하실 때요 대통령님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노: ,

무현 하면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구술자 그때 우리가 볼 적에는 조금 빼딱하다 그때 우리는 뭐냐면 구세대고 지: , .

금은 그게 정상이죠 앞선다는 우리가 그때 볼 때는 그렇다고 크게 옆길, .

로 나가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니까 반 학생들보다 한발 앞섰다는 것을.

지금 내 가만 생각해보면 느껴집니다.

나중에 청와대에서 자기가 하는 소리가 식사( ) 2)를 하면서 선생님이 머‘

리 깎는 일본말로 바리깡이라고 하지만 기계를 가지고 가위하고 가지고, ,

시험 때 앞문으로 이래 들어오시는데 나는 시험을 치다가 그대로 백지로

내놓고 싹 문을 열고 뒷문으로 빠져나간 것을 생각합니까?’3) 본인 입으

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지 우리가 마 클 때 교육정책상.

장발족이니 이래가지고 복장 단정히 하자 말이지 이런 의미에서 머리를

깎고 이랬지만 그래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학교에서 지시한대로. “

머리를 삼센치 면 삼센치 로 깎아라 이것을 아 아이 들에게 학(3cm) (3cm) ” ( )

생에게 경종을 주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굳이 가는 것을 너 임마 거기“

서 하고 말이지 잡으러 가고 뛰어가고 그래 할 필요는 없었는 거거든” .

아 아이 를 나가는 것을 그걸 뭐 들어갔는데 뒷문을 살 벳겨놔놓고 나가( )

는 것을 그걸 내가 모를 리가 있겠어 그래서 뒤로 뒷문을 앞문은 닫아? ,

놓고 시험을 치지만 보통 뒷문은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 있다 뒤로 살.

2) 각주 에서 말한 청와대 오찬행사를 말함1) .

3) 노 대통령이 오찬행사에서 시험 보던 때 선생님이 두발검사 하려고 바리깡과 가위를 들고 교실 앞문으로“ ‘ ’

들어오셨는데 제가 시험지를 백지로 내놓고는 뒷문으로 빠져나갔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했다는 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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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가 뒷‘

문을 나가는 것을 내가 왜 그때 그걸 모르고 학생부 상벌계를 하겠나?’

내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험 때 고 당시.

는 빠져나가버렸으면 자기는 두발검사를 면했지요 그러나 교문에 서고( ) .

언제고 만나게 되면 긴 학생들은 선생에게 잡혀 와서 깎으라 이래하‘ ’

고 그랬지.

■ 구술자 주요이력구술자 주요이력구술자 주요이력구술자 주요이력

울산 출생1931.

경남고등학교 졸업

체육과 검정고시 합격 후 부산상업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등 부산경남 지역 고등,

학교 체육교사 역임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재학 시기 년 간 체육과목을 가르쳤다(1963~1966) 3 .

학생지도부 교사로 두발단속 등을 담당했다고 한다 년 대통령선거 과정에. 2002

서 열렸던 부산상고 동문 체육대회 년 월 청와대 초청오찬 자리에서 노무, 2003 5

현 대통령과 만남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